
<특집: EP얼로이>

“E P산업 얼로이로 승부건다”
• 엔지니어링 플래스틱 얼로이의 현황과 방향

• P B T계 얼로이

• P P O계 얼로이

• P C계 얼로이

9 0년대 들어 전기·전자, 자동차산업의 수출 경기가 후퇴함은 물론, 내수 경기도 9 1년 중반기 이후

침체기에 접어들면서, 꿈의 신소재로 관심을 모아왔던 엔지니어링 플래스틱 업계의 행보가 느려져

가고 있다.

국내 E P업계는 9 1년 하반기까지 M P P O를 제외한 5대 범용EP(Nylon, PBT, PC, POM) 및 수퍼E P

인 P P S의 생산이 가능해졌고 신규참여의 움직임도 활발하였으나 경기 침체와 선진메이커의 기술이

전 기피로 실질적 참여가 더디어지고 있는 실정이다.

최근 몇년간 세계적으로도 수요의 급신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열기가 다소 식어 새로운 E P의

개발보다는 얼로이 및 블랜드를 통해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가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.

또 국내 E P얼로이 시장은, PBT/PC 얼로이 수지가 9 2년 8 0 0 0톤 수요를 놓고 한국GE Plastics가 독

주하던 시장에 9 1년 럭키가 참여하면서 올해 16% 이상의 시장확보를 전망하는 등 치열한 경쟁이

예상되고 있다.

PC/ABS 얼로이 수지는 9 2년 1 5 0 0톤 수요로 선발 럭키가 8 0 %를 점해오던 시장에 후발 제일모직이

급추격하여 30% 정도의 시장을 점유하는 등 국내 기업간 경쟁도 불이 붙어 있다. .

이외 P P O계 얼로이 수지의 경우 5대 범용E P로 잘 알려진 M P P O를 제외하고 PPO/PA, PPO/PBT

등은 아직 국내 수요가 1 0톤 미만의 소량에 불과하는 등 수요부진에 기업간 경쟁이 치열, 대책이 절

실한 상황이다.

따라서 본고에서는 최근 E P업계에서 침체기로부터의 탈출구로 여겨지고 있는 얼로이화의 국내외

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발걸음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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